
미국, 셰일가스 활용 경쟁력 향상
원자력발전 위축에 화력발전 활성화 … 2035년 전력의 58% 점유

미국에서 천연가스 채굴 붐이 일어나면서 저가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때 인기를 끌던 원자력 발전소는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석에 갇혀 있는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덕분에 미국시장에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늘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위험성도 있는 원자력발전은 수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3월16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자 미국 전역의 각종 산업도 가스로 만드는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발전소가 258개 건설될 예정이다.

가스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전기 생산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전기 1KW 생산설비를 건설하는데 가스발전은 978달러가 들어가지만 원자력은

투입비용이 533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자 이미 미국 가계와 기업들은 전기료 부담을 적게 느끼고 있다.

EIA는 미국이 2035년까지 222GW의 전력 생산설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20% 가량이 늘어

나는 것으로 58%는 천연가스가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수력발전을 포함한 재생가능자원 발전이 31%이며 석탄 화력발전이 8%, 원자력발전은 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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